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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사회에서는 사업체 중에서 거의 전부가 소규모 사업체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기업가들은 대기업과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미리 주눅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기주에서는 월마트 같은 대기업의 소매점이 들어 오는 것을 저지하는 도시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 오면 소규모 업체들이 폐업을 하게 된다는 믿음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우는 일반시민의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는 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소규모 업체가 경제의 기둥이며 전체의 기업중 99%가 소규모 기업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2010년 2월이 갤럽 (Gallup)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소규모 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소규모 사업” 등 7 가지 명사를 나열해 놓고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1위는 “소규모 사업”이었습니다.  조사대상인 시민의 95퍼센트가 소규모 사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퓨 리서치 (Pew Research) 사도 이와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교회, 대학교, 언론 매체, 등을 포함한 여러 기관을 나열해 놓고 반응을 조사한 결과 역시 소규모 사업이 선호도 1위이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견해는 실제로 구매유형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인들중 80%는 정규적으로 소규모 업체를 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조사 대상인 시민들이 다음과 같은 이점을 밝혔습니다.
1. 거리가 가깝다.

2. 지역경제를 돕기 위해서.

3. 친밀한 개인적인 서비스

즉 미국의 소비자들은 고객을 한 개의 번호로 취급하는 대 기업체보다 친밀한 개별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소규모 사업체를 선호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물론 소규모 업체가 가격 면에서 박리다매의 대 기업을 능가하기 어렵겠지만 서비스와 편리를 제공하는 면에서는 대기업보다 잘할 수가 있고 그런 장점을 손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대기업 체인의 소매점만을 이용한다는 소비자의 비율은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이웃의 소규모 업체를 이용하면 가격은 약간 비씨지만 교통비, 시간, 및 소모하는 체력 등을 다 고려하면 오히려 소규모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다는 생각을 일반 대중이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여 뱅크오브 아메리카  (Bank Of America)는 소규모 업체들을 위하여 향후 5년간 100억 달러의 융자금을 책정했다고 발표 한적도 있습니다.  2010년 의 1분기 동안만해도 뱅크오브 아메리카는 중소기업에 주는 융자 액을 전년 대 비하여 30억 달러 늘렸으며  다음 해에는  50억 달러를 중소기업에 융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차이는 있겠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의 끈을 풀어주는 경향이었습니다.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시는 동포 사업가들께서는 사업을 하기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끝
